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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환경에서 3D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 선보여

· 제품, 자연,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3D익스피리언스’ 비전 제시
· [bookmark: _GoBack]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의 선진 구축 사례 발표 및 V6 체험 코너 등 다양한 볼거리 선보여

서울, 2012년 5월 23일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코리아(www.3ds.com, 대표이사 조영빈)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주요 고객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DExperience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이 행사를 통해 제품과 자연, 그리고 삶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실현해 줄 ‘3D익스피리언스’ 비전을 제시했다.

다쏘시스템의 버나드 샬레(Bernard Charles) CEO는 ‘3D익스피리언스로 여는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3D로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강조했다. 버나드 샬레 CEO는 기조연설에서 “경험은 제품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고 누리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며, “3D익스피리언스는 제품 특성에서 경험 중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셜 환경의 산업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바른 진화”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기존의 기업 중심의 전통적인 PLM(제품수명주기관리)을 넘어 ‘고객의 고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각 산업별 해당 기업들이 고객을 위한 제품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3D를 통해 제품과 고객, 환경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나드 샬레 CEO는 “1980년대에 3D 설계로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던 다쏘시스템은 3D 디지털 목업과 3D PLM을 거쳐 제 4의 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쏘시스템의 모니카 멩기니(Monica Menghini)산업,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총괄 수석 부사장은 새로운 소셜인더스트리 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제품 경험을 넘어선 비즈니스 경험을 강조했다. 모니카 멩기니 수석 부사장은 “소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제품 자체가 아닌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경험 창출”이라며 “이는 그 동안의 제품 경험이 비즈니스 경험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날 오전 통합 세션에서는 다쏘시스템의 국내외 다양한 고객들의 다양한 구축사례가 발표되었다. 다쏘시스템의 V6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르노자동차는 전체 디자이너의 40%가 한국, 인도, 스페인, 남미 등 프랑스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르노자동차의 PDM총괄 아키텍트인 장피에르 샤트네는 “V6 솔루션 도입 후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전세계 각지의 르노자동차 디자이너들은 공통의 언어인 3D를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서로의 작업물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제품 개발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었고, 자연스럽게 출장 비용과 시간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의 강병식 연구위원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개발 대응 해석 전략’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오후에는 자동차 및 운송, 산업장비 및 기계, 하이테크 및 의료, 에너지 및 항공/국방 등 총 4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총 17개의 다양한 세션이 이어졌다. 오후 트랙별 세션에서는 각 산업별 전망과 특화된 솔루션 제시에 대한 발표 및 대표적인 기업의 도입 사례가 소개됐다. 세계적인 광학기업 니콘의 V6를 활용한 카메라 제품 개발사례, 존슨앤드존슨-에티콘社의 시뮬레이션 성숙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발표, 두산인프라코어의 건설기계 탬플릿 컨셉 전략, 쌍용자동차의 CATIA를 활용한 서스펜션 선행 설계, SK이노베이션의 PLM 구축사례, 아세아텍의 V6 플랫폼을 이용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들의 도입사례 발표가 이어져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아카데미 세션에서는 다쏘시스템의 3D교육 콘텐츠, 3D 교육용 제품, CATIA를 사용한 3차원 설계의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전시공간에서는 다쏘시스템의 전 제품 브랜드가 소개됐고 최신 3D PLM 솔루션인 V6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행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의료기기, 패션, 에너지 및 건축 등 산업별로 특화된 데모 세션도 진행됐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 다쏘시스템은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50,000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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